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플래스틱, 폐기물부담금이 또 치명타
미납기업 고발조치 2004년 11-2월 처리 … 납부방법 논의도 이견 커

최근 연속되는 원료가격 상승이 세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2004년 하반기에는 폐기

물부담금이 또 한번 치명타를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.

폐기물부담금은 플래스틱, 스티로폼, 필름 생산기업들에게 전년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부과대상이 

대부분 중소 및 세기업들이기 때문에 과징금 납부율이 미미한 상태이다.

한국환경자원공사(옛 자원재생공사) 폐기물부담금 운 팀 관계자는 “2004년 3월 부담금 1차기한 납부율은 

미비한 상태이며 계속 추가 독려를 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부담금 최종기한은 3차까지로 지역에 따라 기한이 종료되는 시기가 다소 차이는 있지만 생산기업들이 집중

돼 있는 서울․경기지역의 최종기한이 끝나는 시점인 10-11월 마무리될 계획이다.

한국환경자원공사는 3차기한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와 독려를 계속할 예정이지만 최종 미납기업들은 고

발조치할 계획이다.

폐기물부담금은 해마다 생산실적을 바탕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고발조치는 해를 넘기지 않고 2004년 11-12

월 집중될 것으로 보여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은 매출이 감소하는 시기와 맞물려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

망된다.

한편,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은 환경부 및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등과 자발적인 협약을 통해 폐기물부담

금의 납부방법을 논의하고 있으나 이견차이로 명확한 결론은 나오지 않고 있다. <이범의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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